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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이 진화하는 거장의 예술…‘단색화 선구자’ 하종현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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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미술의 뛰어난 예술성을 세계에 알린 '단색화'의 선구자 하종현 작가의 대표작들이 전시장에 나왔

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으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거장의 예술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을 재촉하듯 화사하고 감각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화폭.

일정한 간격으로 물감이 흘러내린 듯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들녘의 기운을 머금은 또 다른 작품.

긴 나무 조각에 물감을 짜고 다른 나무 조각을 잇대면 물감이 눌려 사이로 배어 나옵니다.

올해 여든여덟의 하종현 작가가 선보이는 신작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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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작가 : "요 사이에 물감이 이렇게 새 나오듯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또 뭐 표정이 되게끔. 그래

서 이렇게 수없는 표정의 얼굴이 여기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서양미술의 전통과는 다른 자기만의 새로운 예술을 치열하게 모색하던 1960년대.

가난했던 작가는 미군의 구호 물품을 담았던 마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마대 뒷면에 물감을 두텁게 발라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전무후무한 기법으로, 작가는 마침내 '접합'

이라는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종현/작가 : "저는 그래가지고 일생을 갖다가, 사실은 한 60년 이상을 마대와 물감하고 씨름을 했어

요."]

그렇게 작가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접합' 연작은, 밝은 색감으로 더 풍부해진 다채색 계열로 확장됩

니다.

이제는 단색화의 대표 작가로 세계 미술계에 우뚝 선 하종현 작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나무 조각을 이용한 새로운 연작으로 또다시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종현/작가 : "이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게 많이 되어지지 않겠냐. 해외에 나가서도 활동도 있고, 그래

서 지금 여러 가지 꿈이 많습니다."]

쉼 없이 진화하는 거장의 예술 세계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 39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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